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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해양생물 추출물의 항암활성 효능을 연구하기 위해 2013년 남극 Ross Sea에서 채집한 해양미

생물시료 추출물 10 여 종을 교모세포종(GBM)과 급성전골수백혈병(APL) 세포주인 T98G와 NB4에 처리

하여 항암활성을 측정하였음. 추출물 단독투여와 기존항암제와 추출물 병용투여 방법을 사용하였고, 모

두 기존 항암제 단독처리 시 보다 같거나 높은 항암활성을 기대하였음. 항암활성 측정은 trypan blue

염색 후 계수, WST-8 assay, LDH assay를 사용하였음.

NB4에서는 추출물 12종을 단독 또는 기존 항암제인 arsenic trioxide (ATO)와 병행 처리했으나,

기준인 ATO 단독처리 항암활성보다 같거나 높은 추출물이 없었음. T98G에서는 추출물 30여 종을 단독 

처리하였을 때 기준인 기존 항암제 temozolomide (TMZ)보다 같거나 높은 추출물을 없었으나, 병행 처

리 시 TMZ의 항암활성을 제고하는 추출물을 10여 종 동정함.

향후 상세기전 및 생리활성물질의 규명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나 극지해양생물 유래 항암활성

을 확인하는 의의가 있음.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교모세포종, 급성전골수백혈병, 항암활성, 단독투여, 병행투여, 삼산화비소, 테모졸

로미드

영  어

glioblastoma (GBM), acute promyelocytic leukemia (APL), anti-cancer activity,

single treatment, combination treatment, arsenic trioxide (ATO), temozolomide

(T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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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극지해양생물 추출물의 항암활성 효능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구축된 극지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독자적인 극지해 해양생물 유래 대사

체 다양성을 확보하고 활용연구 기반구축을 통하여 국가생명과학산업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신규 극지 해양생물 대사체의 탐색을 통한 유용 의료

용 물질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그 첫 단계로 극지 유래 추출물의 항암활성을 

측정하고 항암활성 수준 규명을 목표로 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극지해양생물 추출물의 항암활성 효능을 연구하기 위해 2013년 남극 Ross Sea에서 

채집한 해양미생물시료 추출물 10 여 종을 교모세포종(GBM)과 급성전골수백혈병

(APL) 세포주인 T98G와 NB4에 처리하여 항암활성을 측정하였음. 추출물 단독투여

와 기존항암제와 추출물 병용투여 방법을 사용하였고, 모두 기존 항암제 단독처리 시 

보다 같거나 높은 항암활성을 기대하였음. 항암활성 측정은 trypan blue 염색 후 계

수, WST-8 assay, LDH assay를 사용하였음.

    

Ⅳ. 연구개발결과

NB4에서는 추출물 12종을 단독 또는 기존 항암제인 arsenic trioxide (ATO)와 

병행 처리했으나, 기준인 ATO 단독처리 항암활성보다 같거나 높은 추출물이 없었

음. T98G에서는 추출물 30여 종을 단독 처리하였을 때 기준인 기존 항암제 

temozolomide (TMZ)보다 같거나 높은 추출물을 없었으나, 병행 처리 시 TMZ의 

항암활성을 제고하는 추출물을 10여 종 동정함.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상세기전 및 생리활성물질의 규명 등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특허 출원, 연구논문 

게재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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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Studies on the anti-cancer effect of polar marine organism extracts

II.  Purpose and Necessity of R&D

It is necessary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biomedical industry 

through independent assurance of diversity of polar marine 

organism-derived metabolites and establishment of basis for the 

applied research. For this purpose, the ultimate goal of this project 

is set at developing useful medicinal substances through screening 

novel polar marine organism-derived metabolites. As a first step, 

this study aims to measure the anti-cancer activity of polar 

organism extracts and to identify the level of anti-cancer activity.

III.  Contents and Extent of R&D

In order to study the anticancer effect of polar marine organism 

extracts, 10 different extracts from marine microorganisms that 

were collected from Antarctic Ross Sea in 2013 were added to 

T98G and NB4 cell lines, which have been established from 

glioblastoma (GBM) and acute promyelocytic leukemia (APL) 

patients, respectively. Extracts were treated either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well-known anticancer drugs, expecting equal or 

higher anti-cancer activity than anticancer drugs that are in use 

clinically. Anti-cancer activity were assessed by counting cells 

after trypan blue staining, WST-8 assay or LDH assay.

IV.  R&D Results

In NB4 cells, 12 extracts were treated alone or with arsenic 

trioxide (ATO), but none of them showed equal or higher 

anti-cancer activity than ATO alone. In T98G cells, about 30 

extracts showed neither equal nor better anti-cancer activity than 

temozolomide (TMZ) alone. However, when treated in combination 

with TMZ, 10 extracts showed equal or better anti-cancer activity 

than TMZ alone.

V.  Application Plans of R&D Results

Further studies such as to elucidate the detailed mechanism and to 

identify the bioactive substance(s) are required in oder to apply for 

a patent or for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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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개발의 목표

본 과제는 “양극해 미래자원 탐사 및 활용기술 개발(K-POD)” 사업 내

의 위탁과제로 “신규 극지 해양생물 대사체의 탐색을 통한 유용 의료용 물질

개발”을 최종목표로 한다[그림 1]. 본 위탁과제의 연구기간인 6개월 동안의 

단기 목표는 “극지 유래 추출물의 항암활성 측정 및 항암활성 수준 규명”이

다.

2. 연구개발의 필요성

세계적인 유용 생물자원에 대한 선점 확보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생물자원 확보가 필수적인데 우리나라는 최근 국가차원의 극지연구 인프라인 

쇄빙연구선“아라온” 및“장보고기지”확보하여 극지해 해양생물 연구의 활성

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구축된 극지연구 인프라를 활용하

여 독자적인 극지해 해양생물 유래 대사체 다양성을 확보하고 활용연구 기반구축

을 통하여 국가생명과학산업에 기여하고자 한다.

3. 연구개발의 범위

본 위탁연구과제에서 수행한 항암효능을 가진 극지생물 추출물의 탐색은 유

용 의료용 물질 개발의 첫 단계다. 연구에 사용된 추출물은 2013년 남극의 

Ross Sea에서 채취한 해양 미생물의 추출물로, 총괄과제 내 타 연구팀에서 채

취, 동정, 배양, 추출물 준비 등의 오랜 과정을 거쳐 총 359 종의 추출물이 확

보된 상태이다. 6개월의 연구기간 중 준비된 추출물이 추가로 준비될 경우 탐색

을 하려고 했으나 미비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2016년 6월에 종료된 이전의 위

탁연구과제를 통해 Ross Sea 해양미생물 추출물의 항암효능을 다형성아교모종

(glioblastoma, GBM)과 급성골수백혈병(acute promyelocytic leukemia, 

APL)의 두 가지 암 질환 유래 세포주에서 1, 2차 screening 하였고, 본 위탁

연구과제에서는 이 중 10여 종 이상을 선별하여 추가로 단독투여 시의 효능을 

검정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존의 항암제와 병용투여 시 항암효과가 제고되는

지 검정하였다. 이상의 연구범위를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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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개발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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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개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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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의 미답지역 생물자원으로부터의 신약개발: 개념 정립의 단계이다.

국내에서의 미답지역 생물자원으로부터의 신약개발: 역시 개념 정립의 단계이다.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국내외 동향

가. 국외 기술, 기술동향

쇄빙선, 대륙기지, 국가 간 공동연구 수행 등을 통해 극지 생물자원의 

확보가 가능해졌으나, 현재까지 극지 생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물질을 이

용한 신약개발 사례는 없다. 남북극 생물자원 유래 활성, 효용, 공정에 대

한 특허는 1980년대부터 출원, 등록되기 시작했다.

나. 국내 기술, 산업동향

생물자원 유래 신약개발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천연물신약개발에 기초

가 되는 천연물 생리활성 탐색기술과 약리작용 및 독성연구 등에 대한 기

초연구가 선진국 대비 약간 미흡한 편이나, 최근 남극 과학기지(세종, 장

보고) 설치 및 쇄빙연구선(아라온호) 활용 등으로 양극해 생물자원 확보

가 가능하며, 특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속

적이고 체계적인 자원 확보 및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선

진국과 유사한 개념 정립의 단계에 있으나 가능성과 잠재력은 매우 높다

고 사료된다. 

다. 특허 동향: 극지 생물자원 관련 특허 분석

특허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ndsl.kr로 접속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했으며, 검색 키워드로 (*arctic* AND activ* AND !instrument AND 

!equipment AND !apparatu* AND !arch AND !drill*)로 검색한 결과 

전체 96건이 검색되었다. 검색된 96건을 수작업으로 검토하여 동일 내용

을 발명품으로 묶은 결과 관련특허(출원 또는 등록) 49건으로 좁힐 수 있

었다[그림 3].

이렇게 검색된 49개 관련특허를 몇 가지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

와 같다.  특허출원시기, 출원/등록국가별로 분류하면 선진국에 비해 우리

나라의 특허 출원/등록 기간이 늦은 편이나(2000년대 후반 이후), 2010년

대에는 출원 건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 등록된 특허의 수에 있어

서 매우 고무적이다[그림 4, 5]. 복수의 대표 ICP 중 제1 ICP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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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NDSL 특허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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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가별 특허 출원 수 (총 49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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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도별 특허 출원 수 (총 49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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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Section C (Chemistry, Metallurgy)와 

Section A (Human Necessities)가 약 3:5의 비율로 나타난다[그림6]. 

이 중 “Health”와 관련된 특허만 고르면 (복수의 대표 ICP 중 순서에 관

계없이 A61을 포함하는 경우) 16건이 나오는데, 특허물의 출처가 되는 극

지생물을 분류하니 미생물, 식물, 동물 및 공생생물인 지의류 등 골고루 분

포하나, 그 중 지의류 유래 특허는 모두 한국의 극지연구소에서 출원한 특

허이다[그림 7]. A61로 분류된 특허를 관련 질환별로 분류하니 비특이적

인(nonspecific, N/S) 6건을 제외하면 다양한 질환에 대한 효능이 출원되

었으며, 그 중 6건은 한국의 극지연구소에서 출원한 것이다[그림 8].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극지연구에 있어 선진국 대비 후

발주자임에도 다수의 특허가 있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만 있다면 더 

많은 특허가 예상된다.

라. 종합결론 

특허 검색결과 극지 생물 유래 천연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유망한 분야

로 사료된다. 특히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연구용 쇄빙선을 보유 및 남극 연구

기지 건설 등으로 구축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연구개발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본 연구과제와 같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극지생물 유래 의료용 유

망 물질 확보를 선점해야 한다.

2. 국내외 연구현황

가. 교모세포종(glioblastoma, GBM)

GBM은 중추신경계의 아교세포(glial cell)와 그 전구세포에서 기원하는 

악성 종양으로 뇌의 피질측두엽 내 대뇌반구의 피질하 백질(white matter)

에 가장 흔히 발생한다. 외과적 수술로 병변 제거 후 방사선요법과 화학요법

을 병행하는 표준 치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평균 생존율이 14.6개월에 불과

한 매우 치명적인 종양이다[1]. 

표준 치료법에 사용하는 약물인 temozolomide (TMZ)는 alkylating 

agent의 일종으로 DNA 손상을 유발하여 암세포를 제거한다[1, 2]. DNA 회

복 유전자인 06-methylguanine-DNA-methyltransferase (MGMT)나 약

물의 세포 내 bioavailability를 조절하는 transporter(예, P-glycoprotein)

의 발현이 높은 경우 약물에 대한 저항성을 보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

가 있다. 재발률도 매우 높아 6개월 progression-free survival (PFS) 

15-21%에 불과하고 평균 생존율도 25주로 예후가 극히 불량한 악성질환이

다[3-5][그림 9].  

최근 약물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높고 암줄기세포(cancer stem cell)로 

기능하여 재발을 유도하는 side population이 보고되어, 이 세포의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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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대표 ICP 중 제1 ICP 기준 내용별 특허 출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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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Health  관련 특허물의 출처 (총 16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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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Health 관련 특허의 효능 (총 16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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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교모세포종(GBM) 질환과 치료제 작용 기전



- 18 -

제거를 통한 완치의 가능성이 제시 되었으나 구체적인 치료표적을 찾기 위

한 상세한 기전연구가 필요한 단계이다[6, 7].

나. 급성전골수백혈병 (APL, acute promyelocytic leukemia)

APL은 급성골수백혈병(acute myelogenous leukemia AML)의 특이한 

형태로, 전(前)골수세포 단계에서 미분화 상태로 남은 세포로 인한 악성질환

이다[8]. 일반적으로 약물의 독작용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제거하는 항암치료

와 달리, APL의 치료는 해당 암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수준의 이해 기반으로 

한 표적치료(targeted therapy)를 통해 항암제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난치

성 암에서 표적치료를 통해 예후가 급격히 호전된 성공적인 질환의 예에 해

당한다[8]. 

APL 치료를 위한 표적치료로 분화요법(differentiation therapy)이 있는

데, 이는 임상적으로 미분화 상태의 암세포를 분화시켜 암을 치료하는 방법

으로, APL 환자에게 all-trans retinoic acid (ATRA)를 투여하여 암세포를 

과립구(granulocyte)로 분화시킴으로써 완전관해(complete remission; CR)

를 이룰 수 있다[9, 10]. 최초 진단 환자에게 ATRA를 단독 투여하면 초기 

CR율은 높으나 CR후 5년 내 재발률이 40%에 이르며, 일부는 retinoic acid 

syndrome 등의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난다는 문제가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

다[11]. 이와 같은 완치의 어려움은 부분적으로 분화하지 않고 남아 재발을 

일으킬 수 있는 leukemia-initiating cells (LICs leukemic stem cells, 

leukemia-repopulating cells 등으로도 불린다)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

므로, 재발없는 완치를 위해 분화요법 외에 LIC까지 제거할 수 있는 치료법

의 개발이 요구된다[그림 10]. LIC 제거의 surrogate marker로 retinoid 

acid receptor alpha (RARA) 단백질 분해를 이용하기도 한다[12] (Fig. 

6). 

이와 같은 치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ATRA와 병용투여가 가능한 

보조치료제의 개발이 활발한데,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치료법으로 화학요법(CT)과 arsenic trioxide (ATO)가 사용되고 있으나 사

용이 매우 제한적이고 세포독성이 비교적 높아 개선의 여지가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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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급성전골수백혈병 질환과 치료제 작용 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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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1. 연구 내용

가. 본과제와의 연계성

<본(총괄)과제와의 연계성>

극지 고유생물 유래 추출물의 항암활성 연구를 통해 대사체 활용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나. 연구내용 요약[그림 11]

다. 연구의 내용

(1) 극지 환경에서 유래한 추출물의 항암활성 측정

(가) 극지환경 유래 추출물

- 극지환경 유래 추출물은 총괄과제 내 쇄빙선 아라온호 탐사 및 세

종, 장보고 기지 주변 등에서 채취한 극지생물에서 유래

- 탐색에 사용한 추출물:  2013년 남극 Ross Sea에서 채집한 

해양미생물시료 추출물 359개 (Sample No. 

KES0516~KES2956)[그림 12]

(나) 항암활성 측정

① 항암활성: cell proliferation 억제 또는 cytotoxicity 증진

② 암세포: 

- 교모세포종(glioblastoma, GBM): T98G 세포주 

- 급성전골수백혈병(acute promyelocytic leukemia, APL):  

NB4 세포주

③ 투여 방식: 단독처리 효과 검정, 기존 항암제와 병행처리 시 효과 

검정[그림 13]

(2) 기존 항암활성 물질과 활성 비교 연구

(가) 기존 항암활성 물질

- 급성전골수백혈병(APL): ATO 사용

- 교모세포종(GBM): TMZ 사용 

(나) 활성 시험법[그림 14]

- Cell proliferation assay (e.g. WST-8 assay)

- Cell toxicity assay (e.g. LDH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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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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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2013년 남극 Ross Sea에서 채집한 해양미생물시료 추출물 

359개 (Sample No. KES0516~KES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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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투여 방식: 단독처리 효과 검정, 기존 항암제와 병행처리 시 

효과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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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항암활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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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교연구

- 추출물 단독 처리 대비 기존 항암활성 물질과 활성 비교: 

추출물의 항암활성 검정

- 기존 항암활성 물질 단독처리 대비 추출물과 기존 항암활성 물질 

병행처리: 기존 항암활성 물질에 대한 감수성(민감도) 제고 효능 

검정[그림 15]

(3) 10종 이상 극지 추출물 활성 측정[그림 16]

(가) 현재 확보한 추출물:  2013년 남극 Ross Sea에서 채집한 

해양미생물시료 추출물 359개 (Sample No. KES0516~KES2956)

(나) 추가 확보 가능 추출물

- 극지연구소 보유 극지 추출물: 극지연구소로부터 분양 받아야 

검정 가능

- 극지연구소 신규 채집 극지생물 유래 추출물: 본 과제 연구기간 

중 극지연구소가 신규 극지생물 채집, 분류, 동정, 추출물 확보 

과정을 거쳐 분양하는 경우 검정 가능

2. 연구개발수행 결과

가. APL 세포주에서 검정할 추출물의 선별

(1) 2016년 6월 종료 위탁과제의 1, 2차 screening 결과를 검토하여 선별

(2) 선별된 12종[그림 17]

나. APL 세포주에서의 단독투여 효과 검정 

(1) 단독투여 결과[그림 18~20]

(2) 결론: 검정한 추출물 중 기존 항암제인 ATO 대비 항암효과가 더 나은 

추출물은 없다

다. APL 세포주에서의 병행투여 효과 검정 

(1) ATO와의 병행투여 결과[그림 21, 22]

(2) 결론: 검정한 추출물 중 기존 항암제인 ATO 대비 병행투여 시 항암효과

가 더 나은 추출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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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비교연구: 기존 항암활성 물질에 대한 감수성(민감도) 제고 효능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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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10종 이상 극지 추출물 활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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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APL 세포주에서 검정할 추출물의 선별 (1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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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APL 세포주에서의 단독투여 효과 검정(#100, 9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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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APL 세포주에서의 단독투여 효과 검정(#239, 114,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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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APL 세포주에서의 단독투여 효과 검정(#95, 238, 240, 118, 

119,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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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APL 세포주에서 ATO와의 병행투여 효과 검정(#100, 99, 90, 

239, 114, 115). 적색 점선은 기존 항암제인 ATO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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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APL 세포주에서 ATO와의 병행투여 효과 검정(#95, 238, 240, 

118, 119, 109). 적색 점선은 기존 항암제인 ATO의 효과



- 34 -

라. GBM 세포주에서 검정할 추출물의 선별

(1) 2016년 6월 종료 위탁과제의 1, 2차 screening 결과를 검토하여 선별

(2) 선별된 추출물[그림 23, 24]

마. GBM 세포주에서의 단독투여 효과 검정 

(1) 단독투여 결과[그림 25, 26]

(2) 결론: 검정한 추출물 중 기존 항암제인 TMZ 대비 항암효과가 더 나은 

추출물은 없다

다. GBM 세포주에서의 병행투여 효과 검정 

(1) 단독투여 결과를 검토하여 병용효과를 검정할 추출물 10종 선별[그림 

27]

(2) TMZ와의 병행투여 결과[그림 28]

(3) 결론: 검정한 추출물 대부분이 기존 항암제인 TMZ 대비 병행투여 시 항

암효과가 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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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GBM 세포주에서 검정하기 위해 선별된 추출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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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GBM 세포주에서 검정하기 위해 선별된 추출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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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GBM 세포주에서의 단독투여 효과 검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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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GBM 세포주에서의 단독투여 효과 검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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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단독투여 결과를 검토하여 병용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선별한 추출

물 1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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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기존 항암제인 TMZ와의 병행투여 결과. 적색 점선은 기존 항암제

인 TMZ 단독투여 효과이며, 녹색 화살표로 표시한 LT는 TMZ와 

lobarstin을 병행투여한 positive control(양성대조군)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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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세부목표 평가지표(핵심성과 스펙)
달성도

(%)

1. 극지 

환경에서 

유래한 

추출물의 

항암활성  

측정

1-1 

APL 

세포주에서의 

항암활성 측정

- 탐색체계 구축: 적정용량 및 

처리 시간 설정

- 세포에 미치는 독성을 

알아보기 위한 세포독성 평가

100

1-2

GBM 

세포주에서의 

항암활성 측정

- 탐색체계 구축: 적정용량 및 

처리 시간 설정

- 세포에 미치는 독성을 

알아보기 위한 세포독성 평가

100

2. 기존 항암 

활성 

물질과 

활성 비교

2-1

기존 항암 

활성물질 대비 

극지유래 

추출물의 

항암활성 비교, 

분석

- vehicle (DMSO) 처리 

대조군, 극지유래 추출물 처리 

실험군과 비교, 분석

- APL 세포주에서 ATRA 

또는 ATO 단독투여군을 

대조군으로 비교, 분석

- GBM 세포주에서 TMZ 

단독투여군을 대조군으로 

비교, 분석

100

2-2

기존 항암 

활성물질 대비 

극지유래 

추출물 병용 시 

항암활성 비교, 

분석

- 극지유래 추출물의 

병용효과를 보기 위해 기존 

항암제 단독 투여군을 

대조군으로 하고, 항암제와 

추출물 병행투여군을 

실험군으로 하여 비교, 분석

- APL 세포주에서 ATRA 

또는 ATO와 추출물 

병행투여군을 실험군으로 하여 

비교, 분석

- GBM 세포주에서 TMZ와 

추출물 병행투여군을 

실험군으로 하여 비교, 분석

100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1.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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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종 

이상 

극지 

추출물 

활성 

측정

3-1

2013 남극 

Ross Sea 

해양미생물 

추출물 시료 

359종

- APL 세포주에서 ATRA 

또는 ATO 단독투여군을 

대조군으로 비교, 분석

- GBM 세포주에서 TMZ 

단독투여군을 대조군으로 

비교, 분석

100

3-2
추가 분양 

추출물

- APL 세포주에서 ATRA 

또는 ATO 단독투여군을 

대조군으로 비교, 분석

- GBM 세포주에서 TMZ 

단독투여군을 대조군으로 

비교, 분석

0

2. 대외 기여도

추가 분양 추출물의 검정을 제외한 모든 연구를 계획대로 진행하였으나, 연구

가 기초적인 검정단계에 머물러 대외적인 성과를 내기에 부족하여 가시적인

연구성과는 없다. 특히 APL에서는 단독, 병행투여 모두 기존 항암제 대비 효

과가 없었고, GBM에서도 단독투여 효과가 없었으나 병행투여 결과는 고무적

이라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상세기전 규명 및 생리활성물질 분리가 완료되면

특허 출원 및 연구논문 게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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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본 위탁과제의 연구결과로부터 도출한 선도물질 수 있는 기술은 기술발전주기

의 개념정립단계에 해당하는데, 연구단 내 타 연구팀과의 유기적인 공조가 필수

적이다. 본 과제 종료 후에도 신약개발을 하려면 별도의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

다.

2.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가. 기술적 측면

본 위탁과제의 연구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기술은 기술발전주기의 개념

정립단계에 해당하며, 신약개발의 발견 단계 중 타겟 검증과 선도물질 탐색

의 기초연구에 걸쳐 있다.

나. 경제․산업적 측면

본 위탁과제의 연구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기술은 기술발전주기의 개념

정립단계에 해당하므로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는 거의 없으나, 극지생물

로부터 신규물질을 활성 탐색을 통해 선도물질을 발굴함으로써 향후 경제성

이 있는 항암제 개발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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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나 논문정보 검색을 통해 극지생물 유래 유용 의료용 물질 개발을 위한 연

구결과가 있는 것은 알 수 있으나 치료제나 약제로 상용화된 것을 찾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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